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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덕에 폭염 시에도 대규모 정전 걱정 줄어

- 21년 폭염일 전력수요 피크시간, 태양광 발전비중 13.1%로 신한울 1호기 원전 9.1개, 
약 40조원 대체

- 양이원영 의원, “폭염이 일상화된 기후위기 시대 태양광 역할 톡톡히 해, 적극적 지원 
필요”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태양광 발전비중’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폭염발생 등 하계 전력수급 상황에서 태양광 발
전이 기여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서 그 역할이 점점 커지
고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의 거래형태는 ①전력시장 참여, ②한전 직접거래(PPA*), ③자가용으로 구
분된다. 전력시장 참여 태양광은 실시간 전력공급량에 포함되나, 한전 PPA와 자가용 태
양광은 전력시장 거래없이 한전과 직거래 또는 자체 소비되어 전력시장에서 전력수요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

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 계약 방식 

 전력거래소와 한전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국내에 설치된 전체 태양광 설비는 약 
22.5기가와트 규모이다. 태양광 설비 이용이 극대화되는 11시~15시는 냉방설비 등의 가
동으로 전력소비가 극대화된다. 과거 2010년(태양광 0.65기가와트)과 2015년(태양광 
3.61기가와트) 폭염발생일의 전력수요를 살펴보면, 전력소비가 하루 중 가장 높게 나타나
는 시간대는 14시~15시경이다. 반면, 태양광 발전 보급이 확대된 2020년에는 17시, 
2021년도에는 18시경으로 하루 중 더위가 한풀 꺾인 시간에 나타난다. 

 이는 전력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태양광(②+③) 18.2기가와트의 설비가 햇빛이 좋은 한



낮의 전력수요를 상쇄한 덕분이다. 2021년 폭염이 발생해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한 7월 
27일에는 태양광 발전 이용률 등을 감안하면 9.4기가와트 가량의 태양광 발전이 최대전
력수요를 상쇄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력시장 참여분에 더해 한전 직접거래분과 자가용 발전량까지 합산한 총 태양광 발전
량은 12.8기가와트로 피크시간대 총 전력수요 97.8기가와트의 약13.1%를 분담했던 것으
로 확인된다. 최근 운영 예정인 신한울 원전 1호기 9.1기 분량으로 원전 건설비인 약 40
조원 규모를 대체한 효과와 같다.      

 양이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대전력수요 예측에 맞추어 원전과 
석탄발전소 설비량을 늘려왔다. 그 결과 피크시간 이외에는 전력과잉이 발생하기도 했
다.”며, “태양광 발전은 하루 중 낮에만 전력을 생산하여 전체 발전량 비중은 적지만, 최
대전력수요 시간대의 발전량 비중이 높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냉방수
요가 급증하는 낮에 전력 생산이 활발한 태양광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발전원이다. 태
양광 발전 확대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첨부자료] <출처: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 태양광 설비용량(GW)

■ 최근 3개년 폭염발생일의 전력 최대 발전량(GW)과 발전원별 발전비중 추계(%)

구분 일자
추계수요

(전력수요)
원전 석탄 LNG 태양광 풍력 기타

하계

(7~9월)

2019.8.14.

(수, 15시)

93.5

(100)

16.7

(17.7)

30.5

(32.2)

33.0

(35.0)

5.8

(6.1)

0.5

(0.5)

6.9

(7.3)
2020.8.25.

(화, 15시)

92.8

(100)

16.6

(17.5)

29.7

(31.4)

32.0

(33.9)

8.8

(8.8)

0.4

(0.4)

5.9

(6.2)
2021.7.27.

(화, 15시)

97.8

(100)

17.6

(18.0)

30.7

(31.4)

31.0

(31.7)

12.8

(13.1)

0.2

(0.2)

5.4

(5.5)

 * 태양광 추계값과 추계수요는 변경될 수 있음                                  

■ 최근 5년간 시간대별 태양광 이용률(%) (17년 ~ 21년 )

■ 2010/ 2015/ 2020년 / 2021년 폭염발생일 시간대별 전력수요와 피크시간 변동 

①전력시장 ②한전 직접구매(PPA) ③자가용(추계) 합계
`20년 말 4.6 10.0 3.2 17.8
`21년 말 5.9 12.6 3.9 22.5

24시간 평균 14.7 7~20시 평균 24.2

구분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하계 0 1.7 9.2 20.7 31.6 32.6 36.4 37.9 37.8 35.9 31.0 24.6 17.5 12.1 10.0 7.3



■ 21년 7월 27일 발전량 비교 

■ 21년 7월 27일 태양광 발전량 비교

  


